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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도 내용(요지)

□ 우리나라의 대뉴 수출 10대 품목은 이미 상당수 무관세로 수출되고

있으며, 승용차, 무선전화기 등에 대해서도 무관세가 적용되어

한․뉴 FTA를 통한 제조업 실익이 적어 실효성이 의문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

□ 뉴질랜드가 공산품 상당부분에 이미 무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,

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기 관세철폐를

확보하였음(전품목 7년내 철폐)

ㅇ 특히,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 중 타이어, 세탁기, 냉장고, 건설 중장비

및 자동차 부품 대부분에 대해 조기 관세철폐(3년 내 철폐)를 관철

* MFN 관세율 : 타이어(5～12.5%), 세탁기/냉장고/건설중장비/자동차 부품(5%)

□ 아울러 상품 분야 이외의 인력이동, 농림수산협력 분야에서도 우리

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음

ㅇ 국내적으로 관심이 높은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확대하고 고용기간

제한 등 조건을 개선하였음

* (워킹홀리데이) 쿼터 1,800명→3,000명 확대, 고용기간제한 최대 완화(동일한

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금지→영구고용만 금지)

ㅇ 총 200명에 대한 비자쿼터를 확보하여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한국인

특정 직업 또는 전문직종 종사자*에 대한 뉴질랜드 입국을 보장함

* (한국인 특정직종) 한의사, 한국어강사, 태권도 강사, 한국인 여행가이드

* (전문직종) 멀티미디어 디자이너, 생명공학 엔지니어, 삼림과학자, 식품과학자,

수의사, 소프트웨어 엔지니어

- 특히, 한국인 특정 직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정한 자격요건을

충족할 경우 실질적인 추가 요건 없이 고용 가능함

ㅇ 농축수산업 분야에 연간 50명에 대해 관련분야 교육 및 훈련을

위한 별도 비자쿼터를 확보하여 1차 산업 분야 학생 및 종사자에

대해 뉴질랜드 기술 및 경험을 습득할 기회를 부여하였음

ㅇ 농림수산분야에서 양국의 강점을 공유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

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이행을 약속(비용은 공동 부담)

함으로써 FTA 혜택을 다방면에서 확보하였음

- 매년 최대 150명의 한국 농어촌 자녀들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

기회를 제공(총 8주간 시행)

- 동물질병위험분석, 수산과학 및 산림협력 분야에서 한국 전문가들이

뉴질랜드에서 연구·훈련을 수행(연간 최대 14명)

- 수의과학, 수산, 산림 분야에서 뉴질랜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

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금(연간 최대 6명)

ㅇ 중국 등 제3국 시장에서 농업분야의 양국협력을 위해 공동연구를

실시하는 한편, 공동사업 가능성 등도 모색

※ 자료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 권혜진 과장(044-203-5750)

임미정사무관(044-203-5752)


